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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즘 사춘기잖아요

‘-잖아요’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문형 : -잖아요

새 어휘 : 시무룩하다, 갈아입다, 명랑하다, 사춘기,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속을 썩이다, 놔두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왜 그렇게 시무룩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어서 옷 갈아입고,

떡볶이 먹어라. 

저는 떡볶이 싫어하잖아요. 

(안방에서)

여보, 요즘 지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잖아요. 

요즘 사춘기잖아요. 나도 사춘기 땐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이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지. 그냥 놔두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호하고 얘기 좀 해 봐요. 

지호

엄마

지호

엄마

지호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 학생 수준에 따라 듣기

횟수를 조절한다.

☑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격 관련

어휘를 제시할 수 있다.

(1) 지호는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습니다.

답: O (엄마는 지호가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다’고 했습니다.)

(2) 지호의 아버지는 요즘 지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답: X (아버지는 지호가 요즘 달라진 것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교사가 내용 이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집에 온 지호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2. 지호의 아버지는 사춘기

때 성격이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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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다

放着，不用管

내버려 두다. 간섭하다

换
옷을 갈아입다, 새 옷으로 갈아입다, 갈아 신다

갈아입다

시무룩하다

闷闷不乐
우울하다, 실망하다

명랑하다

明朗

밝다, 유쾌하다

사춘기

青春期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소심하다

小心

조심스럽다, 겁이 많다, 대범하다

내성적이다

内向

외향적이다

속을 썩이다

操心

말을 안 듣다, 힘들게 하다

☑ 성격 관련 어휘를 더 확장하여

제시한다. 

착하다, 적극적이다, 활발하다, 조용하다, 얌전하다, 직설적이다

확장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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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3. 간접화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미 말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언제 들어올 거냐고 했잖아요. 

내가 같이 학교에 가자고 했잖아. 

거 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 ‘-넀잖아, -쟀잖아, -랬잖아’

등 축약된 형태로도 사용한다. 

예) 봐, 밖에 비가 오잖아.

지하철이 더 빠르잖아.

1 '-잖아요'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고쳐 주듯이
말하는 표현이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잊어
버렸다고 생각될 때, 기억을 상기시켜줄 때 사용하기도 한다. 

2. '-잖아요'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있다/없다’와 결합하며 시제
표지와도 결합하여 쓰인다.

예)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아직 학생이잖아요.

어제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4. 구어적인 표현으로 보통 친한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며, 강한 억양과
함께 사용하거나 과잉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핀잔을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예) 지호: 저 가수 누구야? 
지나: K밴드잖아. 그것도 몰라? 

☑ ‘강한 억양을 넣어 예문을

읽으며 핀잔을 주는 의미를

이해시킨다.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숙제가 없잖아.

- 왜 숙제 안 해?
- 오늘 뭐 한다고? 
- 왜 밥 안 먹니?

2. 대화 연습

1) 가: 이 책 좀 빌려 줄래?

나: 넌 지난번에 이 책 _____________. (읽다)

2) 가: 저 오늘 학교에 지각했어요. 

나: 그러니까 일찍 ____________________. (일어나라고 하다)

3) 가: 혹시 가위 봤어요?

나 : 저기 ___________________. (있다)

4) 가: 아빠, 저기 보세요. 눈이 와요.

나 : 아빠가 오늘 눈이 온다고 __________________. (하다)

- 어디에서 만나? 
- 어제 왜 파티에 안 왔어?

1. 확인 질문 ☑ 동사/형용사 카드를 활용

하여 ‘-았/었/였으면 좋겠다’

의 형태로 학생들이 질문을 만

들고 대답하게 한다.

☑ 학생들이 짝을 지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 간접화법과 결합한 형태의

경우 시제 표지어의 사용에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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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 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1. 이 신발을 사지 그래. 더 __________.              

1) 예쁘잖아 2) 안 예쁘잖아

답: 1) 예쁘잖아

2. 좀 더 서둘러. 시간이 ______________.   

1) 있잖아 2) 없잖아

답: 2) 없잖아

3. 옛날에 여기에 __________

1) 와 보잖아요 2) 와 봤잖아요

답: 2) 와 봤잖아요

2. 빈 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 (엄마)   좀더 드세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1) 많이 먹었잖아요.

2) 많이 먹으려고 해요. 

3) 많이 먹지 않았어요. 

답: 1) 많이 먹었잖아요.

2. (지나) 외국에서 산 적 있어?

(유리) ______________________

1) 내가 사자마자 전화했어.

2) 내가 산 적이 있다고 했잖아.

3) 내가 산 적이 있다는 말이야?

답: 2) 내가 산 적이 있다고 했잖아. 

3. (지나) 옷 좀 빨리 입어. 지금 ____________________.

(지호)  알았어

1) 나갈 뻔해.

2) 나가느라고. 

3) 나가야 하잖아.

답: 3) 나가야 하잖아.

☑ 학생이 직접 대화문의

역할을 맡아 읽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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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우산을 잃어 버렸어.

2)  영화가 언제 시작돼요?

3)  공책을 또 샀니?

7시라고 했잖아요.

잘 챙기라고 했잖아..

귀엽잖아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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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금요일 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내 마음처럼 주룩주룩 비가 내렸다. 

나는 요즘 학교에 가면 공부가 잘 안 된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못 하고 창 밖만 바라보고 있다. 

쉬는 시간에 민이가 나에게 말했다. 

“지호야,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그러나 민이는 다시 말했다.

“너 수업 시간에 창 밖만 보고 있잖아. 말해 봐. 무슨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이 고민을 털어 놓았다.

“사실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뜻밖에도 민이가 이렇게 말했다.

“나, 그 애가 누구인지 알아.”

난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민이는 대답했다. 

“나는 네 친구잖아.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사실은 벌써 그 애한테

말했어.”

나는 더욱 더 당황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아이고, 내일부터 어떻게 학교에 가지?’

☑ 일기를 쓴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일기에 쓰는지

이야기하며 글에 나오는

어휘를 제시한다. 

☑ 새 어휘

주룩주룩, 집중하다, 바라보

다, 할 수 없이, 털어 놓다, 뜻

밖에도 당황하다, 홍당무

1. 대답해 보세요.

1.지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2.지호는 왜 당황했습니까?

3.지호는 왜 내일부터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2. 윗글의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십시오.

1.윗글은 지호가 쓴 편지이다. ( O , X )

2.지호는 요즘 고민이 있다. ( O , X )

3.민호는 지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 O , X )

답:  1) X  2) O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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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학교에서 캠프를 갑니다. 가기 전에 친구에게 준비물을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첩을 보고 친구와 나의 캠핑

일정을 확인하는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1.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캠프 날짜와 출발 장소,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2. 준비물을 확인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3.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친구와 의논해 봅시다. 

4. 위의 문제를 가지고 ‘-잖아’를 사용해서 친구와 캠프 일정을 확인하는

대화문을 아래에 채워 넣어 봅시다.   

예시예시

나: 여보세요. 지호야, 우리 금요일에 캠프 가는 것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친구: 금요일? 우리 캠프는 토요일이잖아.

나: 토요일이라고? 아니야, 선생님이 날짜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

친구: 금요일이 맞네. 그런데 너 텐트는 준비했어? 

나: 텐트? 선생님이 텐트 가져 오라고 하셨나?

친구: 응, 텐트 가져 오라고 하셨어.

나: 아, 그럼 준비해야겠다.

친구: 만나는 장소는 알고 있지?

나: 응! 시청 앞 운동장에서 8시에 만나는 거잖아.

친구: 아니야. 학교 앞 운동장에서 만나는 거야.

나: 아이쿠, 메모를 잘못했네. 알았어.

친구: 그럼, 금요일에 보자.

나: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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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와 같이 ‘-잖아요’를 사용해서 쓰세요.

보기

가: 숙제 다 하고 TV 보는 거니?

나: 숙제는 아까 다 했잖아요.

1. 가: 방학 때 뭐 할 거야?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 바나나 먹을래?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가: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니?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가: 쇼핑하러 갈래?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시 답안

1. 여행 간다고 했잖아

2. 바나나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3. 공부 안 했잖아요

4. 시험 때문에 밤 샜잖아

5. 나 요즘 돈 없잖아

6. 가: 왜 집에만 있어?

나: 춥잖아. 

7. 가: 밥 왜 안 먹어?

나: 나 다이어트하잖아.


